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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	라슨

실화에	근거함

1843년, 미국 뉴욕 주

제인 매닝은 항구를 나선 배가 이리 호를 향해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배와 함께 그녀의 꿈도 멀어지는 것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된 제인이 나부에 있

는 다른 성도들과 합류하고자 이주를 결심한 것은 딱 일 년 전

의 일이었다. 제인은 어머니와 일곱 명의 가족과 함께 이리 운하

를 따라 뉴욕 주 버펄로로 갔다. 그러나 그들은 버펄로에 도착

하고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에 탈 수 없었다.

남동생 아이잭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제 우리 어떡하지?”

차가운 공기 속에 질문이 울렸다. 나부까지 가려면 아직도 

1,287km가 남아 있었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여행을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었다. …

그러나 제인은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몰몬경은 참되고, 하

나님은 다시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제인은 가족과 함께 

나부로 가야만 했다.

제인은 어깨를 펴고 서쪽을 바라보았다. “걸어서 갈 거야.”

그렇게 그들은 걸어서 갔다. 신발이 해지고 발이 갈라져 피

가 났다. 발이 낫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때로 밖

에서 잠을 청할 때면 눈처럼 차디찬 된서리를 맞아야 했다. 그

들을 도망친 노예로 여기고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

도 있었다. 그들은 매닝 가족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흑인들이

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도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며 길을 

걸으면서 그 시간을 버텼다.

나부가 가까이에 이르러 강이 나타났다.

“다리가 없어.” 아이잭이 말했다.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그냥 걸어서 건너야지.” 강

에 발을 집어넣자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다. 제인은 아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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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아갔다. 무릎이 잠기고, 곧 허리가 잠겼다. 강 한가운

데쯤 이르자 물은 목까지 차올랐다! 다행히도 물은 더 깊어지지 

않았고 매닝 가족은 모두 무사히 강을 건넜다.

이윽고 가족은 나부에 도착했다.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로 나부 성전의 아름다운 석회암 외벽이 보였다. 비록 다 완

성되지는 않았지만, 숨이 멎을 듯한 모습이었다. 가족은 선지자 

조셉이 사는 집으로 안내받았다.

짙은 머리칼의 호리호리한 여성이 문간에서 그들을 맞았다.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에

머 스미스예요.”

다음 몇 분 동

안은 마치 꿈을 꾸

는 것 같았다. 제인은 

선지자를 만났고, 그는 매닝 

가족이 앉을 수 있게 방 안에 둥그렇게 

의자를 놓아 주었다. 제인은 황송한 마음으로 의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앉았고, 조셉은 친구인 버니쉘 박

사를 포함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매닝 가족을 소

개했다. 그런 뒤 조셉은 몸을 돌려 제인을 바라보며 물었다. “네

가 이 작은 무리를 이끈 아이구나, 그렇지?”

“네, 선생님!” 제인이 대답했다.

조셉은 미소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

기 바란다!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네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제인은 발에 상처가 났던 일이며 눈 속에서 잠을 

잤던 일, 그리고 강을 건넜던 일을 이야기했다. 모두 

숨을 죽였다. 제인은 이렇게 말을 마쳤다. “하지만 그

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발을 낫게 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에 감사

하며 즐겁게 길

을 걸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침

내 조셉이 그 남자의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신

앙 아닐까요?”

“저라면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뒷걸음치며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버니쉘 박사가 말했다.

조셉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인과 제인의 가족

을 향해 몸을 돌렸다. “하나님께서 여러

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글쓴이는 미국 텍사스 주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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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매닝은	조셉	스미스	부부와	여러	

달을	함께	살았다.	그녀는	아이잭	

제임스와	결혼하여	초기	개척자들	

무리와	함께	유타	계곡에	정착했다.	

또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끝까지	충실했다.	

제인	매닝은	1908년에	사망했으며,	

그녀의	장례식에서는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이	추도사를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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